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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이 국력,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
- 중앙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 실시

 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통

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 규범의 중심지인 세계무역

기구(WTO)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관세, 무역구제 조치, 무역기술장벽 등이 전략적으

로 활용되고 있다.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

산업부는 22년부터 진행해온 동 교육의 규모 및 부처 범위를 올해 확대하였

으며, 참가자 대다수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.

 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(AI), 디지털 무역, 보조금과 산업정책, 환경 

등의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구제,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관한 WTO 

및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. 이외에도 참가

자들이 통상 현안을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WTO 사무차장 

Johanna Hill과의 간담회, 협상 전략·시뮬레이션, 민간 및 법률전문가로부

터 듣는 통상 세션도 포함하였다.

 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“최근 대미 관세협상, 2025년 APEC 개최, 

양자 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대응하며, 통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

원의 전문성이 국력으로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.”고 강조하면서“통상 

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, 이

번 교육을 통해 참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·

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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